
Ⅰ. 서론

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증가함과 동

시에 간혈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공복 상

태는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공복

상태 뿐 아니라 술 마신 상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위 등

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[3]. 본 논문에서는 간혈적

단식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보도에 따라 이의 효

과에 대한 첫 단계 연구로 식사 전후의 생리적 상태가 목

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자

한다.

Ⅱ. 실험 및 고찰

실험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였으며 음성분석

파라미터로는 주파수변동률, 진폭변동률, 강도등을 선정[1],[2]하였다.

표 1. 음높이와 주파수변동률의 변화 측정값

표 2. 진폭변동률과 강도값의 변화 측정값

표 3. 포먼트주파수의 변화측정값

공복 상태에서 식사 후 음높이와 함께 음성에 실리는 힘이 증가함
을 알 수 있었다. 아울러 공복 15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한 후에는

주파수변동률도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.

Ⅲ. 결 론
본 연구는 간혈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보도 등이 많이 나오고 있

는 상황에서 간혈적 단식이 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

초기 연구로 12시간 공복, 15시간 공복 그리고 식후 음성의 변화를
측정해 보았다. 향후는 음성의 변화에 기반하여 인체 어떤 부분에

건강이 증진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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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 본 논문에서는 공복 12시간, 15시간과 식사 후의 목소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
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. 

                   


